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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1950년 7월 대전 시가에 진입한 북한군 탱크부대. 소련

제 신무기를 앞세운 전쟁 초기의 북한군은 자못 으스대는 모습

이었고, 길가의 시민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보고 있다. 

북한군은 전쟁 발발 25일 만인 7월 20일 대전을 점령했는데, 

전쟁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뒤 '전국에서 좌파 봉기가 일어

날 것'이라는 잘못된 기대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이 일

반적인 평이다. /눈빛출판사

▲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때 상륙정을 타고 월미

도로 진격하는 미 해병. 인천상륙작전의 제1단계가 월미도 점

령이었고 2단계는 인천 해안의 교두보 확보였다. 더글러스 맥

아더 유엔군 사령관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은 6.25의 전세를 

단번에 역전시킨 작전이었다. /눈빛출판사

▲ 1950년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는 국군 3사단 23연대 

장병들이 강원도 양양에서 유엔군과 함께 '당신은 지금 38선

을 넘어서고 있다'고 쓴 기념 표지판을 둘러싸고 있다. 국군과 

유엔군은 9월 28일 수도 서울을 탈환했고, 참모총장 정일권 

소장은 미8군 워커 사령관의 인가를 받아 10월 1일 국군 부대

에 38선 돌파 북진을 명령했다. 이날이 바로 '국군의 날'이 됐

다. /눈빛출판사

▲ 1950년 10월 평양에서 풀려난 미군 포로와 평양 시민들

이 어깨동무를 한 채 국군과 유엔군을 환영하고 있다. 평양을 

먼저 점령한 것은 국군이었는데, 고향이 평양인 사단장 백선

엽이 자동차를 타고 진군하는 미 1기병사단과 경쟁을 벌인 끝

에 '발이 차를 이겼다'고 한다. /눈빛출판사

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등 전쟁 비극 담은 자료들

300여 장 모은 사진집 '끝나지 않은 전쟁 6.25' 출간

전쟁이 끝난 뒤 빈 들판에서 갓난아기를 등에 업은 여자아이

가 슬프게 울고 있다. 박수근 그림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 아이

의 사진은 궁핍한 전후(戰後), 부모 없이 어린 동생을 돌봐야 했

던 어린 누이들의 신산함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. 황량한 시골

에서 벌거벗고 검게 그을린 채 울고 있는 어린이의 사진도 있

다. 전쟁이 일어난 지 두 달 뒤, 피란길에 홀로 버려진 듯 안타

까운 광경이다.

6·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미공개 사진 300여 장을 수록한 사

진집 ‘끝나지 않은 전쟁 6·25’(눈빛)가 출간됐다. 미 국립문서기

록관리청(NARA) 사진과 영국·중국·러시아·북한 등 출판사가 

아카이브를 구축해 수집한 사진들로 엮었다.

전쟁 발발 직후 남한으로 진격한 북한 탱크, 긴박한 낙동강 

전선, 인천상륙작전 때 함정을 타고 월미도로 상륙하는 미 해

병, 흥남에서 피란하는 대규모 피란민…. 때론 기록이 미처 다 

설명하지 못하는 역사의 편린들이 그 속에 파노라마처럼 펼쳐

진다. 편집을 맡은 이규상 눈빛출판사·눈빛아카이브 대표는 “

전쟁사진은 전쟁을 찍지만 역설적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사진”

이라고 말했다.

▲ 어린 소녀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히 들릴 것 같다. 전쟁이 끝난 1950년대, 갓난아이를 업은 채 아무 것도 없는 

시골 들판에서 울고 있는 북한의 어린이. 단발머리에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일 나간 부모 대신 어린 동생을 업은 소녀는 당시 남

북한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고, 화가 박수근의 그림에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. 이 사진은 전쟁 직후 북한을 방문했던 프랑스

의 사진가 겸 영화감독 크리스 마커의 작품이다. /눈빛출판사

▲ 1950년 8월 낙동강변 참호에서 영국군 장교와 국군이 적정을 살피고 있다. 영국의 픽처 포스트지가 파견한 종군 사진가 

버트 하디의 작품이다. 1950년 8~9월의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 국군이 북한 공산군의 남침을 막아낸 최후의 교두보로, 결국 반

격의 대전환을 이루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. /눈빛출판사

▲ 1950년 9월 15일 월미도를 수비하던 인민군이 백기를 들고 투항하고 있다. 인천상륙작전의 지상군 총 병력은 유엔군과 국

군 합쳐 7만여 명이었고, 인천에 주둔한 인민군은 월미도의 400명을 포함해 2000명을 넘지 않았다. 그야말로 허를 찌른 작전이

었다는 것을 백기 든 인민군의 황망한 표정이 말해주고 있다. /눈빛출판사


